[와인문화 윈도우의 파워 입증 퀴즈]                   (사)인간개발연구원 해외활동 특별자문

      와인홍보대사 안경환 특강

A/S 핫라인 017.748.1132
hugoahn@hanmail.net
“비즈니스현장으로 확장 적용하는 눈” 계발용 시험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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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
A/S 복습 과제물:  블로그: “일간지 사진으로 세상보기” http://blog.skyventure.co.kr/hugoahn/ 칼럼및 서브 메뉴: “기초 교섭문화 클래식 라이브러리” 기고문.  만화책:  “대사각하의 요리사” 1-25권.
와인북: “성공비즈니스를 위한 와인가이드” 김기재 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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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사람들의 예상 반응은?

(  )  메이꽌시(沒關係). 메이원티(沒問題).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.
(  )  웬지 기분이 나빠오기 시작한다. 자금성 출입할 때 동쪽 샛문으로나 드나들던 것들이.

미국 대통령급 인사들만이 남쪽 넓은 정문으로 자금성에 들어갔다.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자금성 방문 때 청와대와 외무부 보좌진들이 이 문제를 협상과정에서 간과하여 YS 대통령님이 오랑캐 전용 문인 동쪽 개천옆 뚝방길 끝 샛문으로 들어가신 전례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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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말은
(  )  내 취향, 내 맘대로 하면 된다.

(  )  공인(公人)의 경우 PI문제 이전에 ‘공공질서의식’ 보유 여부의 바로미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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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)  애들인데 머 개안타.

(  )  긴팔은 인격체의 징표이다. 더운 열대지방에서도 정장은 긴팔이다. 여느 고급식당에서는 성인남자의 짧은팔은 반바지, 운동화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입장거부된다.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들의 자리에서는 성인처럼 행동코드를 맞출 것이 요구된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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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진들, 특히 아랫쪽 9.11 테러현장 ‘국빈방문’ 사진을 대하는 미국사람들의 예상반응은?

(  )  어디 인디안 양반들이 난생 처음 서울 남산 구경온 것 같은디.
(  )  옷차림이 어디 피크닉 가나. 전혀 안 어울리는 까만 넥타이는 삼성의료원 입구에서 빌려온 것 같고. 여자분은 시선이 좀 이상한디. 뒤의 밝은색 여자분은 외교부직원은 아닐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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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)  어르신께 눈을 빤히 보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니 좋지 않다. 일제 순사에게도 그랬어.
(  )  일제 식민지 잔재를 기득권 사람들이 자기 지위 꽉 지키기 위해 1945년 해방 후에도“이게 우리 문화여” 하는 것은 진짜 청산해야 할 과거다. 경쟁자 회사들이 이 사진들을 특히, 맨 왼쪽 첫 사진 삼성그룹 차기 회장님의 리더십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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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)  앉는 방식은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된다.

(  )  팔을 내리고 앉으면 눈 시야에 회의 상대방들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되어 결국은 제일높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장광설 정신교육 마이크 잡는 결과가 초래되기 쉽고 피차간 자기 앞의 노트북만 들여다 보게 되면 회의자료 예습 안 해오는 폐해까지 겹쳐지면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이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져 의미 있는 의사결정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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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높이 맞춘 다음 의사소통하는 배려는
(  )  인격과 관련이 없다.

(  )  인격체의 기본 몸자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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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)  회의주제가 ‘대화와 상생의 협력’이든 말든 높은 사람의 특권이다. 어때서.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, 출세를 해!

(  )  회의가 더 늦어지더라도 중간중간 눈 마주칠 때마다 목례와 말 인사를 곁들여가며 지나가야 ‘개별적으로’ 응대되고 있다고 믿어지고 인식이 심기일전 전화위복 바뀌어지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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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는
(  )  급한데 “여러분, 안녕들 하슈” 하고 집단적으로 처리해도 관계없다.

(  ) 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 하여도 가급적 일일이 ‘개별적’으로 하는게 맞다.

이라크 자이툰 한국부대에서 미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496명을 일일이 악수하며 환담했다.
한국측 방문인사 노무현 대통령, 윤광웅 국방장관,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행했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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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른쪽 행사 사진을 TV뉴스나 신문사진으로 대하는 멕시코 사람들의 예상반응은?
(  )  한국의 큰 기업에서 멕시코에 영양가되는 일을 시작했나 보다. 자세히 봐야겠다.
(  )  무슨 유명인사 장례식이 있었나벼.
